
금호, 타이어사업 군인공제회 매각
타이어사업 지분 80% 매각조건 MOU 체결 … 매각액 15억달러 정도

금호그룹이 군인공제회 컨소시엄과 타이어 부문 매각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

다.

금호는 12월4일 칼라일-JP모건 컨소시엄과의 MOU 시한이 만료된 후 군인공제회와 MOU를 체결해 자산실

사 등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02년 내에 가시적인 매각 계약을 도출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금호는 칼라일과의 MOU 효력이 2002년 8월 말 종료되면서 대안으로 군인공제회 등 3곳과 접촉해 왔지만

MOU를 체결한 군인공제회와 매각계약을 성사시킬 것으로 보인다.

군인공제회는 금호타이어의 자산실사와 사업성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지은 상태이며, 매각가격에 대한 의견

차도 칼라일과의 협상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는 칼라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중으로 타이어사업 지분 80%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15억달

러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각협상이 타결되면 산업은행 주도로 군인공제회 컨소시엄에 인수금융이 제공

될 방침이며 매각대금 납입은 2003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가 2002년 2월 이후 협상을 진행해온 칼라일-JP모건 컨소시엄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금호의 2002년 매각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금호타이어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에

대한 평가방식, 대부분의 지분을 넘기고도 경영권은 유지하려는 매각방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직까지는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을 해결해주고 있지만 매각협상이 물건너가면 제2금융권에서 부

채를 회수해 단기 유동성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다.

2001년 1조4428억원의 매출에 137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타이어사업 매각은 덩치 면에서 금호그룹 전체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다.

금호 타이어사업 현황(2001)

구 분 내 용

매 출 1조4428억원
영업이익 1375억원

순이익 -690억원

생산능력
국내(광주/곡성) 3300만개

중국(Nanjing) 300만개
수출비중 매출액의 60%

자료) 금호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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